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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녀요!

- 2021년,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- 

◈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, 
2021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  

◈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가계 학비 부담 경감과 더불어 초‧중‧고 
교육의 국가 책임 완성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

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

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.

ㅇ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①입학금, ②수업료, ③학교

운영지원비, ④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상

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, 현 정부의 포용국가

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.

ㅇ 2019년 2학기 고 3학년(49만 명), 2020년 고 2‧3학년(85만 명)에게 무상

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,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

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

만에 초‧중‧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.

□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‧2‧3학년 학생 124만 명

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, ‘입학금‧수업료‧학교운영

지원비‧교과서비’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

경감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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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

있으나,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

정하는 일부 사립학교(2020년 말 기준, 94개교)에 재학 중인 학생은 

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.

□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

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

것으로 예상되며,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

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.

ㅇ 특히,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‧소상공인‧영세 

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.

ㅇ 아울러, 초‧중‧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가정환경‧지역‧

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,

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,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

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학부모 인터뷰

❖ 올해 고등학교 1학년, 3학년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 

 ◦ “작년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고등학교 학비가 
면제되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었는데,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도 
혜택을 받게 된다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.”

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

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

생각하며,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초‧중‧고

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